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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1C 인류 생활환경은 컴퓨터, 텔레비전 등 과학 

기술의 진화와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지구촌을 

형성하고 대량소비사회가 되었다. 그에 따라 자원

이 고갈되어가며 에너지부족과 함께 지구 온난화 

및 자원사용에 따른 CO2 배출 등 환경오염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1].
이러한 가운데 기존의 생활에서 사용하던 형광

등, 백열등 외에 LED 광원이 등장하였다. LED광원

은 전력에너지의 20%내외를 소비하는 저 전력, 
친환경, 고 효율, 장 수명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에너지와 환경문제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

는 새로운 조명 산업의 아이템이 되었다[2]. 최근 

LED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내조명에서 색채와 

동적으로 표현되는 옥외 간판 설치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연구에서는 

주로 LED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거나 생물 배양을 

위한 광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인간의 감성변화에

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8가지(무채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랑색, 남색, 보라색)의 

LED 광원을 이용하여 인체 영향 평가를 진행하여 

연구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실험은 22세에서 27세 사이(평균 : 24.4세, 
표준편차 : 2.18)의 총 10명의 남자 대학생을 피험자

로 참가시켰다. 모든 피험자는 색약 및 색맹 등의 

시각적 질환이 없으며 실험 전 충분한 수면을 유지

하였으며 음주 및 신체적으로 피로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금지하였다.
먼저 실험 전 피험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실험 

절차를 설명한 후에 휴식을 취하게 하였다. 휴식을 

취한 후 피험자는 의자에 앉아 전극을 부착하였다. 
전극은 EEG(뇌전도)를 부착하였다. EEG는 

BIOPACS System MP100(BIOPAC Sys Inc, USA)을 

이용하였으며 EEG는 전두엽 부분인 Fp1, Fp2, F3, 
F4의 위치에서 측정하여 α파의 비율을 분석하였

다. 전극의 부착이 완료 된 후 체열(얼굴, 손바닥)을 

측정하고 EEG, ECG를 3분간 측정을 하였다. 측정

이 끝난 후 조명기기를 작동하여 조명을 5분간 

주시하게 하고 EEG, ECG를 측정하였다. 조명기기

는 전북대학교에서 설계 및 디자인한 감성조명기

기이다. 조명의 색상은 대조군으로 이용 할 무채색

과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랑색, 남색, 
보라색을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조명자극이 완료 후 실험 전과 상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체열을 촬영한다. 위의 실험 과정을 조명의 

색상을 달리하여 총 8회 진행하고 실험을 마친다.

Fig. 1 Emotion light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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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Fig. 2는 감성조명기기 이용 전ㆍ후 EEG의 변화

α파/(α파+β파)를 보여주고 있다. 빨간색, 주황

색, 노란색 조명을 이용한 실험에서 α파의 비율이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긴장 상태에서 일을 

처리할 때 주로 발생하는 β파의 비율이 높게 나타

난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반면 초록색, 파랑색, 
남색, 보라색 조명을 이용 시 편안함을 느낄 때 

주로 발생하는 α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a) Red

(b) Blue
Fig. 2 Light Stimulation of the EEG changes 

Fig. 3은 조명자극 전ㆍ후 체열의 변화를 나타냈

다. 이는 심부 온도의 혈액 순환을 통하여 유지되므

로 심부 온도가 떨어지면 피부 혈관을 수축시켜 

체열 발산을 줄이고, 반대로 심부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피부 혈관을 확장 시켜 체열 발산을 증가시키

는 결과를 보인다[3]. 비교 결과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조명자극에서는 체열이 증가하여 혈액 순

환의 촉진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초록색, 파랑

색, 남색, 보라색 조명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체열이 

감소하여 혈액의 수축으로 인하여 체열 발산이 

줄어 든 모습을 볼 수 있었다.  

(a) Colorless, red, orange, yellow 
lighting thermography

(b) Green, blue, indigo, violet  lighting thermography
Fig. 3 Thermography changes in lighting 

due to stimulation

4. 결론

본 실험은 LED를 이용하여 조명기기의 효용성

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험을 구현하였다. 실험에는 

무채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랑색, 
남색, 보라색 조명을 이용하였다. 실험 결과 조명의 

색상에 따라 EEG의 α파, β파의 비율이 달라지고 

자극 전과 후 체열이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LED 기반 감성조명

기기 구현에 미흡하지만 좋은 연구 결과가 되었다. 
향후 시각 자극 외에 후각 자극 원과 청각 자극 

원 등을 추가하여 생리 변화 및 감성간의 상관관계

를 명확하게 밝혀 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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